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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보르네오섬 동말레이시아 사

라왁주 쿠칭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에 눈이 

왔다는 소식을 한국의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

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욱더 춥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

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보르네오 섬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여전히 덥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의 계절 모두 건강 조심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

니다.  

 

▷ 정산 선교사의 사역은.. 

l 화교 교회사역  

* 설교사역 – 설교 사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국어 

주일 설교와 수요 아침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 

할때 마다“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

시켜 주옵소서”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

길 기대합니다.  

 

*중고청년부 연합예배 –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예배부

가 연합모임이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연합모임

처럼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3개의 언어로 함께 찬양을 

드렸고 설교 또한 제가 중국어로 설교하고 영어와 말레이

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이 두번째 연합 모임

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모임보다는 좀더 친숙한 느낌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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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일정과 겹쳐 모임 참석 숫자가 지

난 모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말씀과 교제의 시

간을 통해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내년 1월입니다. 그때는 한국의 

등촌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등촌교회 청년부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

를 기대합니다.  

  

*요한316(중고청년부) 모임 – 중고청년부 모임은 주일 예배 후에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

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기에 계속적인 기초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

습니다. 계속적으로‘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

대상하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의 삶을 소개하면

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야외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근처의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몸도 담그

고 점심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

졌습니다. 2024년은 더 풍성한 한해가 되길 기

대합니다.  

 

* 금요기도회 – 매달 금요일에 드리는 금요기도회는 이제 자리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소

리 내어 기도해 보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소리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몇몇 성도들은 부

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부족한 제가 선포하는 설교와 기도회 인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길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

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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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 

저는 여전히 부족한 말레이어이지만 이반족 교회에서 설

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씩 말레이어 

실력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언어의 진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훈련 및 인도 사역 또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

다. 아직 악기와 노래 모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

양하려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연습이 있는 날에는 일찍 와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

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사역들을 잘 감당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까

지 자동차로 왕복 4시간 입니다.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녹, 에덴은 

에녹은 얼마전까지 기말고사 시험을 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9학년도 모두 마

쳤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학년으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11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방학을 통해서 에녹의 비전과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해 가길 기대합니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덴은 한국 부산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잘 감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0월에 갑작스럽게 작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에덴이의 손을 발로 차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

습니다. 피부도 3센치 이상 벗겨져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 골

절된 손가락을 맞추고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멀리 말레이시아에 있어 가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잘 

진행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에덴이에게 엄마 아빠 보고싶지 않냐고 물었지만 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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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에덴이의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에덴이는 성탄절부터 시

작하는 방학에 한달 정도 말레이시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레이시아로 혼자 오고 가는 일

정들 속에서 잘 감당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아버지되신 하나님께 스스로의 선택으로 

걸어가는 에덴을 맡깁니다.  

 

♡ 두 손 모아 주세요.  

1. 쿠칭 화교 교회 예배사역(설교, 찬양팀,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

름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2024년 1월 9~18일 등촌교회 청년부 단기팀의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

고 좋은 날씨와 건강을 지켜주소서.  

3. 시골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섬기는 

설교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4. 에녹이가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5. 에덴이의 한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학업과 기숙사의 생활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소서.   

 

 카톡 아이디 jungsan91china  

한국 핸드폰 번호 010-4386-7531(한국 귀국시 사용) 

070 인터넷 전화 070-4544-6959 

말레이시아 쿠칭전화 국가번호(60) 11-5138-7531 

이메일 주소 andrew19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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